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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6. 7. 30.(목) 11:00 

 (지면) 2026. 7. 31.(금) 조간
배포 2026. 7. 30.(목) 06:00

8월부터 어선안전 집중 관리한다
- 8월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 단속, 9-11월 중점관리대상업종 어선 안전점검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어선사고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8월 한 달을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단속 기간′으로, 9~11월을 어선
사고 취약시기로 정하고, 어선안전을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8월
한 달 동안 전국 주요 항․포구 및 조업해역에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경비정
및 항공기와 드론을 활용하여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일제 단속한다.

또한, 매년 9~11월은 본격적으로 조업이 활성화되는 시기로 출어선이 증가
하고, 태풍 내습 및 해수면과 대기온도 차이에 따른 높은 파도 등으로 어
선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어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어선사고(ˊ20~ˊ25): 가을철 3,815건 > 여름철 3,224건 > 봄철 2,685건 > 겨울철 2,414건
   ** 인명피해(ˊ20`ˊ25): 겨울철 176명 > 가을철 171명 > 봄철 127명 > 여름철 103명

이에 따라 이번 ′어선사고 취약시기 어선안전 집중관리′ 기간에는 지난
3년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업종별 수협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조합 소속 어선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점관리대상업종의 안전관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
하여 어선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조업 밀집해역 및 어선사고 위험해역에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함정을
배치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가을철은 기상 변화와 조업 증가로
어선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라며, “출항 전 기상정보와 어선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조업 중에는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등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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